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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 D시 소재 2개의 종합병원 간호사 27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을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는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감정노동과 직무만족(r=-.36, p<.001), 
감정노동과 긍정심리자본(r=-.25, p<.001)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무만족과 긍정심리자본(r=.47, p<.001)은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z=-3.44, p=.0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여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EL) and job satisfaction (JS) of clinical nur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74 nurses working for two hospitals in the D city, Korea, from 7 Sep. 2016
through 23 Sep. 2016. General characteristics, EL, JS, and PPC were survey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1.0. The mediating effect of PP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 and JS was tested using Baron & Kenny's 3-step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L and JS (r=-.36, p<.001) and EL and PPC (r=-.25,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S and PPC (r=.47, p<.001). In addition, the PPC,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z=-3.44, p=.001)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 and JS. It is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to develop
an organized intervention program that enhances job satisfaction by reducing emotional labor and 
strengthen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clinic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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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6%로[1] 보건의료 인력 4명 중 1명은 간호사이다. 간호
사는 환자를 관찰하고 필요한 간호를 즉시 제공해야 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직종으로 간호 인력관리는 의료기관 인력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

돌봄 간호를 하는 간호업무 특성상 간호사는 질병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간호대상자와 상호
작용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주 내에서 행동과 
감정표현을 해야 하는 규범으로 인해 감정노동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2].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타 직종과 상호
작용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불가
피하며, 우리나라 간호사의 97.9%가 업무 중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3]. 타 직종의 감정노동과 달리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윤리적, 도덕적 및 직업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감, 환자중심의 감정조절, 다양한 직종간의 협업
에서 겪는 역할 갈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4]. 간호사는 환
자와 상호작용 중에 감정표현의 주의 및 감정의 부조화
와 같은 감정노동을 경험한다[5]. 간호조직 규범에 따른 
감정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직무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
켰다는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의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면
도 있지만[6] 감정노동으로 인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저
하, 이직과 소진 증가[7], 신체화 증상[8] 등 감정노동으
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최근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감정노동은 
간호사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4], 감정노동과 직무
만족은 음의 상관관계[7]를 갖고, 감정노동이 심하고 오
래 지속되면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이 
낮아진다고 나타나[3, 7, 9] 간호사의 감정노동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간호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면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간호인
력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이며[7], 간호사 스스로가 감정
노동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도 
감정노동을 개인적 역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조직차원의 감정노동관리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9].

최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은 감정노동자의 건
강과 감정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

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감정노동은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재해야 함을 시사한다.

Lee 등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 구성원들의 
내부역량을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제시하고[10], 다양한 직종 간 구
성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병원의 업무 특성 상 
조직원들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
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1]. 긍정심리자본은 조
직구성원이 업무 수행 중에 발휘하는 심리적 역량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및 복원력으로 구성되어 있
다[12]. 즉, 도전적 과업 달성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자기효능감과 성공에 대해 긍정적 낙관주의를 만들며,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목표의 성공을 위해 희망을 재설
정하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
는 복원력 등의 개인의 변화와 개발이 가능한 긍정적 심
리자원이다[12].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희망, 낙
관주의는 조직의 피드백과 상호작용하여 자기에 대한 통
제력을 높여 감정의 부조화를 조절하여 감정노동으로 인
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조절하고, 복원력은 감정노동
으로 인한 난관과 좌절을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한다[10]. 즉, 감정노동을 경험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처
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는 긍
정심리자본이 있으면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13].

긍정심리자본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와 직무성과
에 공헌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11,12] 자신의 직무에
서 성취경험이 증가되고 리더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직장 내 행복,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으로까지 이어진다[14]. 긍정심리
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전문
직 간호사로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 요
소이다[15].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우울과 스
트레스 같은 부정적 영향을 낮춰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킨다[16]. 직무만족은 직무나 직
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
인 감정 상태이며[17],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직원은 직무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18] 어려운 상황이 발
생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낙관적 사고와 해석을 통
해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고 이
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한다[12]. 

병원 내 간호사는 긴장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노
출되는 직종으로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긍정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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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형성에 도움을 주며[11], 간호업무나 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19], 간호업무와 간
호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긍정심리자본 개발과 
적용에 대해 조직의 개입이 필요하다[20].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는 부서별, 업무별 간호사의 감
정노동을 비교 연구하거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 같은 결
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 연구들로 주효과만 파악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의 강화를 통해 감정노동 등과 같은 부정
적 측면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측면을 증가시키고 발전시
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과 직무
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
써,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간호사에게 긍정심리자본을 통
해 직무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병원 내 간호조직의 효과적 인력 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 소재의 종합병원 2곳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병원은 연구 참
여에 동의하고 병원의 규모, 정책, 간호의 표준 및 평가지
침이 비슷한 2개의 종합병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자는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반병동, 중환자
실, 응급실, 외래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에 적정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 선행연구[21]를 참
조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8개)과 연구변수(3개)를 예측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필요 표본수는 194명이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였다. 교대근무자들이 많은 간호
사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회수율 80%와 자료모집 시 
탈락률을 15%로 선정하여 총 2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그 중 279부를 회수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누락 또
는 작성을 중간에 거부하여 분석에 부적절한 5부를 제외
한 274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정노동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Morris와 Feldman[22]이 

개발한 도구를 Kim[23]이 번안과 역번안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도 검증받은 도구를 Park과 Song[24]이 간호현
장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감정노동 빈도,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정도 및 감
정의 부조화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문항으로 각 하위영역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값이 .82, Kim[23]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값이 
.86이였으며 Park과 Song[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85였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Paula[25]가 개발한 건강

요원의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Han과 Mun[26]이 간호
조직에 맞도록 번안과 역번안 과정을 거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보수, 전문직 수준, 간호사와 의사관
계, 행정,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 영역으로 총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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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측정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값이 .91이었으며, 
Han과 Mun[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78이었다.

2.3.3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Youssef와 

Avolio[12]가 개발한 PCQ(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aire)척도를 Lee와 Choi[14]가 한국인에게 맞
게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도구를 Ko, Park
과 Lee[19]가 간호 상황에 맞게 어휘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및 복
원력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
으로 각 하위영역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6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
점으로 측정되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9이었으며, Lee와 Choi[14]의 연구와 Ko, Park
과 Lee[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9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값이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 시작 전, 연구자가 소속된 K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IRB 승인번호 
2016-0104)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의 간
호부를 방문하여 간호부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
고 협조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직접 해당부서에 가서 부
서장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승인을 받고 이루어졌다. 해당부서의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간호사들
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동의한 응답자는 연구 참
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자가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
하였다. 설문결과의 노출 방지를 위해 작성 후 밀봉하여 제
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 정도 소
요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SPSS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
정심리자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감정노동, 직무만족,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는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25세 이
상 29세 이하가 25.2%(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대부분(98.2%) 이었고, 미혼이 52.6%(144명), 기
혼이 47.4%(130명)였다. 간호사의 과반수 이상이 학사 
출신(59.9%)이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59.5%). 총 
임상경력은 1년 이상∼5년 이하가 25.2%(69명), 6년 이
상∼10년 이하가 24.1%(66명), 16년 이상이 23.4%(64
명), 11년 이상∼15년 이하가 15.0%(41명), 1년 미만이 
12.8%(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 근무형태는 3

교대가 74.5%(204명)로 대부분 교대근무를 하고 있
었으며, 현 근무부서는 병동 29.2%(80명), 중환자실 25.5% 
(70명), 응급실과 외래 부서가 각각 22.6%(62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 부서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35.8%(98
명), 1년 이상 3년 미만이 32.5%(89명), 3년 이상 5년 미
만이 17.9%(49명), 5년 이상이 13.9%(38명) 순으로 나
타났다. 감정노동은 총 임상경력(F=2.84, p=.02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연령
(F=5.96, p〈.001), 총 임상경력(F=9.62, p〈.001), 현 부
서경력(F=4.11, p=.00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과 총 임상경력 
1년 미만, 현 부서경력은 1년 미만 간호사가 직무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연령(F=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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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ears)
20~24a 54(19.7%) 3.35±.52

1.82
(.124)

3.18±.33
5.96
(p<.001)
a>c, d†

3.91±.44
3.23
(.013)
a<e†

25~29b 69(25.2%) 3.33±.52 3.00±.31 3.99±.49
30~34c 43(15.7%) 3.38±.55 2.94±.30 3.97±.57
35~39d 50(18.2%) 3.53±.55 2.91±.35 4.09.±57
40~e 58(21.2%) 3.52±.54 3.10±.37 4.22.±49
Gender
Femalea 269(98.2%) 3.42±.54 -.76

(.448)
3.04±.34 1.387

(.176)
4.04±.52 .38

(.705)Maleb 5(1.8%) 3.60±.60 2.82±.36 3.95±.59
Marital Status
Unmarrieda 144(52.6%) 3.38±.54 -1.37

(.171)
3.05±.36 .89

(.371)
3.94±.47 -3.27

(p<.001)Marriedb 130(47.4%) 3.47±.53 3.01±.33 4.14±.54
Education background
Collegea 65(23.7%) 3.33±.56

2.36
(.097)

3.00±.33
.35
(.708)

3.91±.49 6.787
(p<.001)
a⟨b, c†

Universityb 164(59.9%) 3.41±.51 3.04±.35 4.03±.50
Graduate schoolc 45(16.4%) 3.56±.58 3.04±.37 4.27±.54
Religion
Nonea 163(59.5%) 3.43±.55

.47
(.754)

3.00±.35
1.01
(.402)

4.02±.52
.78
(.539)

Christanb 33(12.0%) 3.44±.48 3.08±.30 4.01±.54
Catholicc 30(10.9%) 3.31±.42 3.11±.33 4.10±.51
Buddhistd 48(17.5%) 3.44±.61 3.04±.36 4.09±.51
Total clinical career(year)
<1yra 34(12.8%) 3.26±.46

2.84
(.025)

3.28±.24
9.62
(p⟨.001)
a〉b, c, d†
e〉c†

4.00±.39
3.12
(.016)

≤1yr~≤5yrb 69(25.2%) 3.30±.53 3.04±.32 3.96±.49
≤6~≤10yrc 66(24.1%) 3.45±.54 2.88±.28 3.95±.58
≤11~≤15yd 41(15.0%) 3.51±.55 2.97±.38 4.05±.54
≥16yre 64(23.4%) 3.54±..55 3.08±.37 4.22±.50
Present working type
3 shifta 204.(74.5%) 3.40±.54 1.32

(.268)
3.00±.33 2.29

(.103)
3.95±.51 10.50

(p<.001)
a⟨b†Fixed workb 70(25.5%) 3.49±.55 3.11±.38 4.26±.50

Present working department
Warda 80(29.2%) 3.35±.57

1.44
(.232)

3.03±.33
1.58
(.194)

4.05±.51
6.78
(p<.001)
b⟩c, e†

OPDb 62(22.6%) 3.49±.56 3.10±.38 4.26±.50
ICUc 70(25.5%) 3.36±.51 2.97±.36 3.89±.49
ERd 62(22.6%) 3.49±.54 3.03±.31 3.96±.51
Present working department career
<1yr.a 98(35.8%) 3.34±.58

1.24
(.293)

3.12±.33
4.11
(.007)
  a⟩c†

4.03±.50
.07
(.976)

≤1yr~<3yr.b 89(32.5%) 3.43±.49 2.99±.34 4.05±.51
≤3~<5yrc 49(17.9%) 3.50±.56 2.94±.35 4.01±.49
≥5yr.d 38(13.9%) 3.49±.50 3.01±.35 4.05±.62
†Scheffé́ test

Table 1.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Participants                                                                                 (n= 274)

p=.013), 결혼상태(t=-3.27, p=.001), 최종학력(F=6.787, 
p=.001), 총 임상경력(F=3.12, p=.016)현 근무형태
(F=10.50, p〈.001), 현 근무부서(F=6.7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세 이상, 학사
이상, 통상근무, 외래부서 간호사가 긍정심리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 
정도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42±0.54점,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03±0.35점, 긍정심리자
본은 6점 만점에 평균 4.04±0.52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왜도는 절대값이 모두 1 이하로 정규분포에 있으
며, 첨도는 절대값이 모두 3이하로 정상분포성을 충족하
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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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ath B SE β t p Adj.   F

1 Emotional labor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4 .06 -.25 -4.20 <.001 .06 .06 17.61

2 Emotional labor → Job Satisfaction -.23 .04 -.36 -6.32 <.001 .13 .12 39.96

3
Emotional labor → Job Satisfaction -.17 .03 -.26 -4.86 <.001 .27 .28 53.38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Job Satisfaction .27 .04 .41 7.64 <.001 

Sobel test(Z=-3.44, p=.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Variables M±SD Min Max Range Skewness Kurtosis
Emotional 

Labor 3.42±0.54 2.22 5.00 1~5  .20 -.01

Job 
Satisfaction 3.03±0.35 1.85 4.00 1~5 -.14 .3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04±0.52 2.13 5.38 1~6 -.19 .14

Table 2. Levels of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274)

3.3 대상자의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인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
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정노동
은 직무만족(r=-.36, p〈.001), 긍정심리자본(r=-.25, p
〈.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직무만족은 긍정심리자본
(r=.4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Variables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p) r(p) r(p)

Emotional 
Labor 1

Job 
Satisfaction -.36(<.001 )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5(<.001 ) .47(<.001 ) 1

Table 3.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274)

3.4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
리자본의 매개효과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방법
론에 따른 세 단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등분간 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을 
만족하였고, 상관계수는 .25∼.53으로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ston지수는 1.80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0∼1.07 사
이로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 회귀분
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연령, 총 임상경력, 현 부서 경력을 통제했을 때 감정
노동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36, p<.001)

매개효과 방법론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 p<.001).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36, p<.001). 마지막 3단계는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감정노동이 직무만족(β=-.2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도 직무만족(β=.4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2단계의 회귀계수
(B=-.23)보다 3단계 회귀계수(B=-.17)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
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명력은 27%였다.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
리자본의 부분적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 실시 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
효과는 유의하였다(z=-3.44. p=.001)(Table 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2020

40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에 3.42±0.54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Heo와 Lee[2], Song[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며, 중소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Ju, Kwon과 Nam[27]의 
연구와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Kim, Jeong 
등[28]의 연구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원 규
모, 대면하는 환자 수, 환자들의 중증도 등이 감정노동 정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종합병원에 종사
하는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비해 중증도
가 높은 환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업무 중 대면하는 
다양한 내부 직원간의 갈등 및 조직 내 감정표현의 규제 
등으로 감정노동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경력이 높은 간호사가 감정노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력이 쌓여 업무가 익숙해지면 대상자를 간호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하며, 대상자의 
상호작용 시간과 기회도 늘어나서 감정노동이 높아진다
는 연구결과[29]를 지지한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감정노
동을 경험하며[3], 이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업무
의 특성 상 정확한 업무 수행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
한 간호대상자를 따뜻하게 돌봐야 한다는 전문직 사명감, 
그리고 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고객만족 
극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과정의 결과이다[15]. 따라
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허용
된 범위 내에서 감정표현을 하며 관리할 수 있는 조직차
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간호사의 직무만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3±0.35
점으로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Song[7]의 연구와 
교대근무 간호사만 포함된 Min 등[30]의 연구결과보다
는 높고, 1년 미만 신규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Mun과 
Hwang[31]의 연구와 비교 하면 신규간호사의 만족도는 
유사하였다. 이는 병원별, 직무환경,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
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총 임상경력, 현 부서의 근무경력으로 나타나 연령 및 경
력을 고려한 단계별 직무만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수
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 
4.04±0.52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을 한 Ko, 

Park과 Lee[19], Lee, Park, Sin 등[32]의 연구 결과보
다 높았으며, 대학병원의 전체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Park, Chang, Lee[11]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결혼 상태와 학력, 근무부서 및 근무형태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기혼, 통상 근무, 외래 부
서 간호사가 긍정심리자본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기
혼 간호사의 그룹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연구결과[32]
와도 맥락이 일치한다. 이는 대상자의 지지체계, 업무환경 등
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정노동, 직무만족, 긍정심리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은 음의 상관관계(r=-.3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노동으로 인해 겪는 
부정적 감정들로 인해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Yom[3], 
Song[7], Jun[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감정노동과 긍
정심리자본은 음의 상관관계(r=-.25, p〈.0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감정노동을 경험하더라도 긍정심리자본이 
있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부정적 감정을 조절
하며 감정노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10. 13. 16]를 
지지한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
(r=.4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직원이 직무만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선행연구
[18]와 일치하며, 힘들고 어려운 업무과정을 긍정심리자
본으로 극복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1, 12, 14, 18] 결과를 지지한다.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44, p=.001). 이
는 긍정심리자본이 감정노동을 감소시킨다는 Lee와 
Kim[10]의 연구와 긍정심리자본이 높으면 직무만족이 
높다는 Kim[1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조직에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Yun[33]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
능감, 희망, 낙관주의 및 복원력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긍
정심리상태의 복합체로 Won과 Park[34]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직무만족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Kim[35]의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
를 감소시켜 직무만족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자원으
로 노력과 중재에 의해 개발과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간
호사가 감정노동에 노출되어도 강화된 긍정심리자본이 
있다면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줄
이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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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감정노동을 완화시키고 감소시켜주는 긍정심
리자본을 강화시켜야 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
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
는 노력으로 직무만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긍정심리자본은 병원의 성과관리의 주요소로 병원종사자
들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차원의 긍정심
리자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하다[11]. 인력 관리 
차원에서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
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면 직무나 조직에 대
해 긍정적 태도와 정서를 갖게 되고 직무만족을 높이며, 
나아가 간호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 및 행복감까
지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간호사
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간호사의 직무만
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업무 특성 상 감정노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호업무 중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정도를 줄여주고, 조직이 
요구하는 태도에 대해 간호사가 스스로 인식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중재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훈련을 통한 조직적 개
입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으로써[19]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정노동 해소 및 해결에 대한 관리방
안으로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과 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가 감정노동을 경험하더라도 자
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참고 견디어 다시 긍정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한다면 감
정노동으로 인한 직무만족의 저하를 낮추고 나아가 간호
사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간
호사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심리자본 강화를 위한 조직적 노력과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과 직무만족(r=-.36, p〈.001), 감정노동과 
긍정심리자본(r=-.25, p〈.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직무만족과 긍정심리자본(r=.47,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심
리자본은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며(z=-3.44, p=.001), 
설명력은 27% 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가 필요하
며, 간호인력 관리 차원에서 이들의 긍정심리자본 개발 
및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재적 동기 등을 통
해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심리 자본을 
강화하여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적 중재 프
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후연구
가 필요하다. 

2.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더 다양한 매개변수들에 대
한 연구를 기대한다. 

3.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간호사 전체에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규모와 지역
으로 대상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하는 것을 제
언한다.

4. 본 연구는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
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기방어적 
응답경향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경향 가능성
이 있으므로 추후 조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접 관찰법이나 심층면접 또는 내용분석 등을 통
한 질적 연구로서의 접근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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